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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mescal Canyon Trail 
- Pacific Palisades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바다에서 불과 1마일 정도 거리에 있

는 테메스컬 캐년은 수풀이 무성하다. 

트레일 헤드(주차장)에서 산을 향해 잠

시 올라가면 Temescal Canyon Retreat 

Center가 있다. 그 수양관을 지나면서 

두 갈래 길이 나온다. 원을 그리면서 한 

바퀴 돌아 나오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

어느 쪽으로 오르건 상관없지만 오른

쪽 길을 택한다. 약 1.3마일 지점에 폭

포가 있는 계곡이 나오고 작은 다리가 

나온다. 

다리를 건너 폭포에서 0.4마일 정도 

지점에 이르면 또 두 갈래 길이 나온

다. 오른쪽 길(Bienvenido)은 약간 오르

막길로 2.3마일 가량의 Trail이 계속되

고 왼쪽은(Sunset Blvd) 1.8마일인데 내

리막이다. 왼편을 택한다. 햇살이 강하

게 내리쬐는 산등성을 잠시 걸어야 한

다. 내리막길이 끝날 즈음에 Temescal 

Canyon Retreat Center가 나타나 트레

일이 끝났음을 알려준다. 왕복 3.5마일 

정도로 2시간정도 소요된다. 

짧은 트레일이지만 하산 길에 태평양

을 바라다보는 즐거움이 크다. 아침 일

찍 올랐다가 내려와 산타모니카 시내에

서 브런치를 즐겨도 좋다.

■ 가는 길: 오렌지카운티에서 5번 

North를 타고 가다가 10번 West로 갈

아타고 10번이 끝나면서 Pacific Coast 

Highway와 만난다. PCH North로 잠

시 가다가 Temescal Canyon Rd.를 만

나 우회전해서 길 따라 잠시 올라가면 

주차장이 나온다. 

사진=타운뉴스

오를 산을 정하고 준비 철저히 해야

대학 준비 과정은 등산의 과정과 비슷

하다. 등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느 산

을 등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. 그런 다

음 오르고자 하는 산이 높은 산인지, 낮

은 산인지에 따라 등반 준비를 해야 한

다. 낮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준

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높은 산을 오

르려면 거기에 맞게 많은 준비를 해야 

한다. 

특히 히말라야 연봉처럼 해발이 수천 

미터를 넘는 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철

저한 준비가 필요하다. 체력 훈련은 물

론이고 고산 등반에 필요한 등산 장비

들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. 철저한 

준비 없이 오르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

을 수도 있다.

대학 진학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떤 대

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

가 달라진다. 커뮤니티 컬리지(CC)에 진

학하고자 한다면 학교 내신 성적이면 충

분하고 SAT-ACT 등 표준화 시험 점수

도 필요 없다. 물론 특별활동이나 추천

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그러나 명문

대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. 

‘미래교육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에 따

르면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는 보

통 15가지 정도나 된다. 이 가운데 어느 

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 학

업적 요소와 에세이, 추천서에 많은 노

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. 

즉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

고, 표준화 시험(SAT/ACT)에서도 좋

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. 최소 1,400점

대 중반까지는 받아야 상위권 주립대

학 진학이 수월하다. 보통 주립대학은 

내신 성적에서 3.6 이상, SAT는 1,200-

1,400점대에서 움직인다. 그리고 에세

이와 추천서가 필요하다.

아이비리그급 대학에 가려면 그야말

로 15개 입학 사정 요소들을 모두 잘 

준비해야 한다. 히말라야 고봉을 등반

하려는 사람이 2,000-3,000m급 산에 

오를 준비를 하고 산에 오를 순 없다. 

거꾸로 말하면 2,000-3,000m급 산

에 오를 준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은 히

말라야 고봉을 오르려고 하지 말아야 

한다. 그럼에도 굳이 오르기를 고집한

다면 결과는 자명하다. 중도 포기. 결국 

오를 수 없는 것이다.

대학에 진학하려는 10, 11학년 학생

들은 이제 지원할 대학의 목표를 어느 

정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

야 한다. 자신이 지금까지 목표 대학을 

진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

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적

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. 

지금 10, 11학년 학생들이라면 반드

시 먼저 목표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

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. 아

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다.

누구나‘아이비리그’대학을 꿈꾼다. 

꿈을 꾸는 것을 뭐라 할 순 없다. 그리

고 꿈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. 그러

나 그 꿈이‘실현 가능한 꿈’이 아니

고‘실현 불가능한 꿈’이라면‘몽상’

에 불과하다. 오를 준비 없이 꿈만 꾼

다고 고봉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

아니 불가능하다. 체력도 약하고 등산 

장비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고봉에 오

르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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